
  일시 : 2010년 11월 21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8-5 / 사랑침례교회

프로그램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P. P. Knapp 곡 / 김준희 편곡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박정관 곡 / 김준희 편곡

  저 장미꽃 위의  이슬                                                            C. A. Miles 곡 / 김준희 편곡
 

  연탄곡 with 김예선
 
    *“Jesus, Joy Of  Man's Desiring”from Cantata BWV 147            J.S Bach 곡 / Leonard Duck 편곡
 
    * 예수 사랑 하심은                                                               W. B. Bradbury 곡 / 김준희 편곡

 
  A story of the Eden (에덴동산 이야기)                                                        김준희 곡   
 

 “묘한 세상 주시고”의 주제에 의한 즉흥변주                                  C. Kocher 곡 / 김준희 편곡
 
  
  어느 구경꾼의 회심(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김준희 곡
 

  내영혼아 찬양하라                                                                                김준희 편곡
 

  다 함께 찬양 with 바이올린 김예후

    * 찬470장 : 내 평생에 가는 길

    * 찬102장 :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찬341장 :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찬182장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네
 
    * 찬  40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사랑침례교회

찬양음악회



어느 구경꾼의 회심 

난 당신을 먼발치에서 몇 번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당신을 따르고 있었고 나도 그 무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고 생업과 가족도 뒤로 한 채 당신을 따르는 이도 있었지만, 
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신자로 분류되는 것도 싫었고 솔직히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니기에는 당신의 말씀과 행실이 너무 놀라웠고
그렇다 하기에는 당신의 배경과 행색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당신 주위엔 온갖 병든 자들과 냄새나는 이들이 득실거렸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란 소문마저 나도니
난 당신의 주위를 맴돌았을 뿐 그 문하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였습니다
한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무리를 먹이실 때 나도 그 빵을 좀 떼었으나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먼발치에서만 바라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도 아닌 것이 메시아 행세를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금요일 그 골고다 언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쫓아다니느라 밀려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갔다 하더군요
온갖 조롱과 채찍 속에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다 하더군요
그들은 가시로 엮은 관을 씌어 유대인의 왕이라 놀려대며 침을 뱉었다 하더군요
십자가에 벗기운 채 매달려 있는 당신을 보며 
그래도 어떤 이들은 당신이 삼손처럼 마지막 힘이라도 좀 써 주길 바랬다 했습니다
 
그런데 왠 말입니까
온 세상이 당신을 포기한 바로 그때에 성막 휘장이 찢기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왠 말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당신이 살아나다니요
당신이 구름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여
다시 오리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당신이 바로 '메시아' 였다는 말입니까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엘 갔었습니다
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것은 나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내 몸은 떨리었고 나의 마음은 신비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옛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만질 수 없었지만 꼭 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극진한 사랑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 내렸고
나의 방관과 배신으로 찢기운 당신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난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음을 각오하고 촛불을 밝히며 카타콤으로 향합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기워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신께서 내게 힘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 베드로 아니고 바울 아니나
이 작고 무명한 자 당신이 안다 하시매
나는 마냥 행복합니다.
 
(1998. 달라스에서) 

피아니스트 김준희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4년 전액 장학생 입학, 졸업  B.M.) 

 미국 Syracuse University (M.Mus. in Piano Performance, 최우수 졸업)

 피바디 대학원 석사후 과정 수료 (Post-graduate Study with Prof. Ellen Mack)

 Irene Crooker Award for Outstanding Piano Performance (1991) 외 다수 수상

 뉴욕,볼티모어,달라스,서울 등지에서 다수의 독주,협연 및 음반 제작 활동

 The Metropolitan School of the Arts (NY) 피아노 교수 역임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역임

 <음악 저널> 피아노 콩쿨 심사위원 역임

 <미주 한국 일보>, <음악 세계>,<음악 저널>  컬럼니스트 역임

현재) 백석예술대학 조교수, 서울대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공개강좌 교수, 독일 Kleve 뮤직 캠프 초빙 교수

  저서) <대화로 배우는 교회 음악 반주> 작은 우리 출판, <반주자를 위한 찬송가 즉흥 연주> 예솔 출판


